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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안 설 명

존경하는 선배․동료 위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
남재경 의원입니다.

이렇게 선배․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소개한 『삼청 제2주
택재개발구역 해제지역 공원해제에 관한 청원』에 대하여 제안 설명
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
드립니다.

그럼 본 청원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

1940년 삼청근린공원으로 최초 지정된 청원대상지는 1986년 삼청 
제2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, 주민들은 재개발사업보다는 
현 위치의 토지(국공유지)를 매입하여 계속 현재 상태대로 거주하
기를 원하여 2013년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. 

개발구역 해제후, 주민들의 바람과는 반대로, 구역 지정 이전 상태
인 공원으로 환원되자, 주민들은 공원해제를 요청하는 민원을 수차
례 접수하였습니다. 그러나, 서울시는 법적으로 ‘불가’하다는 답변
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.

청원인들은 이미 주거지로 변모하여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
지 오래된 이 지역이 공원에서 해제된다면, 토지를 매입하여 계속 



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어, 본 의원은 청원인들의 청원이 합당하다
고 보아 소개하였습니다.  

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
며, 아무쪼록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의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
을 당부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
